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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라개 신화

<지·지리>

  탐라현  전라도 남해 에 다. 그 고 에  「태 에 사람  

없었는   신  에  아나 다. (그 주산 쪽에  어 

라고 하는  것  그 다.) 맏  양 라라 하고, 차  고 나

라 하고, 째  나라 하 다. 3  황량한 곳에  사냥질  하  

가죽  고 식  살았다.

  하루는 색  한 함(木函) 하나가 다에  동쪽 닷가

에 거늘, 가  열어보니 함 에 또 돌함  고 한 사람   띠

에 색   사 가 라 다. 돌함  열어 보니 청   처  

3 과 아지·망아지· 곡  씨앗들  나타났다.

  사 가 말하  “나는 본  사신 니다. 우리     

는  말씀하시  ‘ 해 에 산신(山神) 신 (神者) 3  탄생하여 

차 나라  열고  하니 필  없도다’ 하시고, 에 신에게 하여 

 님  시고 가라 하 습니다.  필  삼 시고 업  루

!” 하고는 사 는 득  타고 가 다.

  3  나  순  가들고 감천(甘泉)과 (沃土)  나아가 화살  

쏘아  정하니, 양 나가 사는 곳  제1도라 하고 고 나가 사는 곳  

제2도라 하고 나가 사는 곳  제3도라 하 다. 비  곡  씨뿌리

고 아지 망아지  니 살림  날  족하여 갔다.

  15  고후(高厚)  고청(高淸)에 러 형제 3   만들어 

다  건  탐진(耽津)에 니 는 신라  시(盛時) 다.   객

(客星)  남 에 나타나므  태사(太史)가 에게 아뢰  “  



내조할 징조 니다.” 하 다. 드 어 신라에 조하니   가상  

여겨 (長)  ‘ 주(星主, 그 별  움직 게 한 상 다.)’라 하

고 차(次)  ‘ (王子,  청  사랑하여  지 게 하고 

식 같  한 닭에 하 다.)’라 하고 계(季)  ‘도내(都內)’

라 하 다. 호  탐라라 하 는  는   처  탐진에 상 하  

다. 각각 보개   주어 보내었다.   하여 

공  나라  니 고(高)  주  삼고, 양(良)   삼고, 

(夫)  도상(徒上)  삼았다. 에 양(良)  양(梁)  고쳤다.

  또 「삼 사」 해동 안홍 (安弘記)에 한(九韓)  열거하니 탁라

(乇羅)가 째 에 다. 제 주 (文周王) 2 에 탐라  사 가 

(恩率)  제수 고, 동 (東城王) 20 에 탐라가 공 (貢賦)  지 

않 므  정하여 진주(武珍州:光州)에 니 탐라가  말  듣고 

사신  보내어 사죄하   지하 다. 탐라는 곧 「탐 라」 다. 

제가 미 망하  신라 (文武王) 원 에 탐라 주 좌평 도동

(徒冬音律)   항복하 다.

  고  태조 21 에 탐라  태  고말 (高末老)가 내조하니 주(星主) 

(王子)   내리었다. 숙종 10 에 「탁라(乇羅)」  고쳐 「탐라

」  하 다.

  종  현  (官)  삼았고, 종 7 에 현  천 (石淺村)  

귀 현  하 다. 원종 11  역적 통정(金通精)  삼별  거느리고 

거하여 란하니, 4  후에  경(金方慶)에게 하여  평

하 다.

   3 에 원  마  하 다. 20 에  원에 조하여 탐

라  돌   것  청하니 원  승상 택(完澤) 등  아뢰어 황제  

 들어 탐라  우리에게 돌 주었다. 다 해 미(  21 )에 제

주(濟州)  고 고, 비  판비 사 (崔瑞)  사  삼았다. 

26  원  황태후가 또 마 간 말(廐馬)  하 고, 31 에 우리에게 

환 시켰다. 숙  5  적(草賊) 사 (士用) · 엄복(嚴卜)  리  



아 난  키니  공제(文公濟)가 거병하여 조리 죽 다. 원

에 보고하고 다시 리들 었다.

  공민  11 에 원에 하  청하니 원   아단 화(文阿但不

花)  탐라만호  삼고 본  천 (賤隷) (金長老)  어 제주에 

도 하여 만호 도 (朴都孫)  살하여 다에 졌다. 16 에 원  

다시 제주  시켰다.  호(牧胡)가 강하여 주 나라에  보낸 

사 만호  죽 고 란하니 (金庾)가 하 에 다. 호는 

원에 호 하여 만호   것  청하 는 ,  주청하여 본  하

여  스스  (署官)하여 호가 사 한 말  골라  것  전과 같

 하겠다고 하니 황제가 에 랐다. 18 에 원  호 합적(哈赤)  

호하여 리  살해하므 , 6  후 8월에  도통사 (崔瑩)  보

내어 합적  하고 다시 리  었다.

  진산(鎭山) 한라는 현 남쪽에 다. ( 악 또는 원산 라 하는  그 

산마루에 큰 못  다.) 또 도가 다. (  탐라  가는 는 나

주  하  안  포, 암  화 지 도, 해남  어란진  지나 

 7주야만에 도에 다. 해남에  하  삼 포  거 량 삼

내도  지난다. 탐진  하  포  고  · 슬도 · 삼내도

 지나  3주야  도에 다.  곳  는    경

하여 사 도 · 화탈도  지나 애월포나 조천포  다. 개 화

탈도 사 는 수(二水)가 하여 파도가 하니, 든 내 가 

 어 게 여 다.)」

(제주 화  「 탐라 」,1994 췌)


